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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좌의 속성은 변씨(邊氏)이며, 휘

(諱)는 균여(均如)이다. 아버지는 환성인

데, 뜻을 고상하게 가져 이름을 드러내

지 않았다. 어머니는 점명(占命)인데, 일

찍이 천우 14년(917) 4월 7일 밤에 꿈속

에서 자웅 한 쌍의 봉황을 보았는데, 모

두 누런색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모두

자기의 품속으로 들어왔다. 천우 20년

에 이르러 점명의 나이 이미 60이었는

데 아기를 배었다. 그리하여 21순(旬)만

인 그 해 8월 8일에 황주(黃州) 북쪽의

형악(荊岳) 남쪽 기슭에 있는 자택에서

스님을낳았다.”

진사 혁련정(赫連挺)이 1074년 가을

에 시작하여 이듬해 봄에 완성한 <대화

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大華嚴首

座圓通�重大師均如傳)>의 강탄영험분

(降誕�驗分)의 첫머리이다. 흔히 보이

는 영웅, 성인의 전기와 다를 바 없는 영

험스러운 일들이 균여의 탄생을 즈음해

서도 일어났음을 서술하고 있는 어찌

보면평범한서술이라고볼수있다. 

이쯤 되면 이어지는 구절로 어려서부

터 재지가 뛰어났느니 하는 문장을 기

대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은전혀반대의것이다.

처음 탄생했을 때 용모가 비길 데 없

이 추하여서 부모가 기뻐하지 않고 오

히려 길거리에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

만 두 마리의 까마귀가 버려진 아이의

몸을 날개로 덮어 보호하므로 아버지는

후회하고 어머니는 한스럽게 여겨서 다

시거두어길렀다고한다. 

그렇지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

당히내어놓고자랑하며기른것은아니

고 사람들이 쉽사리 볼 수 없도록 상자

속에넣어두고길렀다고하니그용모의

괴이함이지나쳤던것으로보인다. 

까마귀가 날개로 보호하여 아이를 다

시 데려다 길렀다거나, 한 쌍의 봉황이

품에 들어오는 태몽 역시 스님이 어렸

을 때 용모로 인해 고생했던 사실을 후

인들이 오히려 미화시킨 것이 아닐까

의심이들정도이다. 

더욱이 21순(旬)만에 태어났다 했으

니 흔히 말하는 칠삭둥이로 신체 역시

강건하지못했을것임에틀림없다.

스님의 용모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

야기가 전기에 전한다. 국사가 된 후에

향찰로 보현십종원왕가를 지었는데, 최

행귀가 이를 한시로 번역하였다. 그것

을 중국 사람이 다투어 베껴서 전하였

고소문이황제에게까지들어갔다. 

황제의 신하들이 이 노래를 지은 이

는 부처가 세상에 나온 것이라고 주청

하여 사신을 보내어 스님에게 공경하도

록 하였다. 그러나 황제의 사신을 맞은

고려 조정에서는 사신이 스님의 용모를

보고 깔볼 것을 염려하여 보이지 않으

려고 했다. 스님 또한 그 사정을 알아채

고는 통역관을 보내어 직접 뵙기를 청

하는 사신을 만나지 않고 몸을 감추어

버렸다. 이 역시 스님의 용모가 평범하

지 않음을 넘어서 괴이하기까지 했음을

알려준다. 

왜 뜬금없이 스님 이야기를 하면서

전연 상관없는 외모 이야기만 풀어놓는

지 의아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외모로

인하여 바깥출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천형도

그런천형이없었을것이다. 

갓 태어났을 때는 부모마저 외면하여

버려졌으며, 승과에서 스님의 뜻으로

정통을 삼고 왕의 존경을 받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 용모의 괴이함 때문에

중국에서 이역만리 찾아온 사신마저 만

나지 않았을 정도이니 용모에 대한 콤

플렉스가적지않았음을알수있다. 

출가 후에 의순 화상을 쫓아 영통사

(�通寺)로 옮긴 후 26년간을 주석했는

데, 왕의 초빙을 받아 귀법사로 거처를

옮길 때까지 줄곧 이곳에 머물면서 화

엄연구와수행에전념하였다. 

이때 스님은 화엄사상의 여러 갈래들

을 모아 융합시킨 저술들을 지어 세간

의인정을받게되었다. 

스님이 자신의 과업으로 삼았던 화엄

경의 사상은 보살이 어떻게 믿음의 대

지에서 서원을 세우는지, 그리고 그 서

원의 힘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

는 내용들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모습들로채워져있다. 

특히 보현보살의 원과 행은 그 모든

것들 중의 으뜸이라 하여 원왕(願王)으

로까지 불리는 것이다. 일체 모든 중생

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늘 따라 배

우고(常隨佛學願), 일체 중생을 남김없

이 수순하여 이익되게 하며(恒順衆生

願), 일체 공적을 모두 중생들에게 회향

하고자하는(普皆廻向願) 보살의무량한

서원을 접했을 때 균여에게 그것은 또

다른세상으로펼쳐졌을것이다. 그것을

하나하나 글로 옮긴 것이 바로 <법계도

원통기> <교분기원통초>였을것이다. 

이제 균여는 더 이상 칠삭둥이 못난

아이로 태어나 버림받았던 아이가 아니

었다. 해동 화엄의 초조였던 의상의 사

상을 정통으로 계승하였으며, 의상계의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원효와 법장의 화

엄사상을 융회시킨 대학장(大學匠)이었

다. 하지만 단순히 뛰어난 화엄의 대석

학이기만 했던 것 또한 아니다. 화엄석

학 균여라는 명성 뒤에 가려진 보살의

진면목이놓여있기때문이다. 

다른 승려들처럼 한문으로 저술을 집

필하지 않고 향찰로 글을 썼던 것이 단

적인 예이다. 향찰로 저술을 남긴 덕분

에 스님은 후대의 대각국사 의천으로부

터 강력히 비난받기까지 했다. 당시의

지성인들이 한문이 아닌 향찰로 글을

쓰는것을천시하기까지했던것이다. 

그러나 광종의 초빙을 받아 귀법사에

머물면서 한창 세간의 우러름을 받던

시절에도 균여는 왕공대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향찰로 글을 쓰

고 있다. 균여가 지어서 세상에 널리 퍼

뜨린 <보현십종원왕가>는 그렇게 탄생

한 것이다. 균여는 향찰로 쓴 이유에 대

해 스스로“통속적인 말을 따르지 않고

서는 크고 넓은 인연을 나타낼 길이 없

어 11수의 거친 노래를 짓는다. 이는 여

러 사람의 눈에는 지극히 부끄럽지만

여러부처님의마음에는부합될것이다.

글을 맞추고 글귀를 지어서 범속(凡俗)

의선근(善根)을낳기바란다.”

글을 몰라 부처님 말씀을 직접 접하지

못하는이들을위해, 일체중생모두를수

순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마음씀씀이를

조금이나마닮아보고자했다는것이다. 

혹 어렸을 때 외모로 인해 힘들었던

기억이라도 남아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그 힘들었던 기억이 소외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못하게, 아니 더 극진하게 마

음을 쓰도록 이끌었던 것은 아닐까. 해

서 고려의 몽매한 서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고

려의 말로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어 널

리알리고싶었던것은아닐까. 

균여 스님 스스로가 화엄세상의 보살

을 만나 힘든 삶을 보살의 원력으로 바

꾸어내었듯이, 세상사람들또한자신의

원왕가를 듣고 불러서 고통받는 중생이

아니라 보살로 거듭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  그런 진정을 담았기에 사람들

의 입과 입으로 전해지고 하다못해 담

과벽에까지쓰여질수있지않았을까.

우리 부처님

지나간 세상을 닦으려 하신

난행(難行)과 고행(苦行)의 원(願)을

나는 돈연히 좇으리.

몸이 부서져 티끌이 되어 가매

목숨을 버릴 사이에도

그렇게 함을 보이리.

모든 부처님도 그러한 분일지니

아아, 불도(佛道)를 향한 마음이

다른 길 아니 비껴갈지어다.

균여 스님이 지은 <보현십종원왕가

(普賢十種願王歌)> 가운데‘항상 부처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노래(常隨佛學

歌)’의 한 수이다. 몸이 부서져 티끌이

될지라도, 목숨을버릴지경에처하더라

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찰나라도 놓

치지않겠다는염원이절로드러난다. 

균여의 한 낱의 중생조차 놓치지 않으

려는 마음이 백년 뒤의 진사 혁련정에게

도전해졌던것일까. 혁련정은스님의시

적(示寂)을 상세히 전하기보다는 입적할

즈음(973년)에 벌어졌던 김해부사의 상

주문을인용하는것으로대신하고있다.

“올해 모일에 어떤 이승한 승려가 종

려나무 갓을 쓰고 바닷가에 왔는데, 이

름과 거처를 물었더니 스스로 비바시

(과거칠불 중의 첫 번째 부처님)라고 하

면서‘일찍이 나는 500겁 전에 이 나라

를 지나다 인연을 맺었는데, 지금 삼한

이 일통되었음에도 불교가 흥하지 않았

다. 때문에 전세의 인연을 갚고자 잠시

송악산 밑에 와서 여자(如字, 균여)로서

불법을 널리 펴고, 지금 일본으로 가려

한다’고말하고는곧숨어버렸습니다.”

균여의입적을놓고단순히입적이아

니라 중생이 다할 때까지 수순함을 멈

추지 않는 보살의 변역생사(變易生死),

곧 다른 원행을 위한 보살의 나툼으로

기술하고 있다. 칠삭둥이, 부모조차 놀

라서 버릴 정도로 괴이한 용모를 가지

고 태어났던 아이, 그 아이가 화엄 무진

보살의 세계를 만나 백 년 뒤의 후인에

게조차 보살로 여겨

지게 되었던 것이

다. 이는 균여가 자

신의 단점에 얽매이

지 않고 보살의 원

행을 실천하는 데

투철했던 보현행자

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몸이 부서질지라도 가르침 찰나도 놓치지 않으리

송광사영산회상도(1725년). 그림아래에석가모니부처님을향해설법을청하는문수보살의간절한뒷

모습이균여스님의원력을연상케한다.

너무나추해부모에게마저

버림받았던아이가

화엄세계를만나

‘보현십종원왕가’를짓고

보살의나툼으로추앙받는것은

자신을단점을극복하고

투철한보현행자로서의삶을

살았기때문이다

용모가 괴이한 아이

화엄석학이 된 균여

보현십종원왕가를 짓다

서민 위해 향찰로 글 써

석길암(동국대 강사)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확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信心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

황토방.인테리어 시공전문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원적외선온돌효과로난방비가절감되며인체내의나쁜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正宇천연무공해 시공

대표 정우철 합장

“이름 대사전”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성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

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

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

용할 수 있으니,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금강선원 참선수련원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장 혜거합장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은 상설 참선수행 정진도량입니다.
일년내내 개방하며, 수행일정은 수행자 본인의 자유의사
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입∙출소가 자유롭습니다. 또
한 수행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행방
식대로 간화선이든, 위빠사나이든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오셔서 잠깐씩 수행하시기는
더욱 좋은 도량입니다. 

바바로로 지지금금 수수행행을을 시시작작하하십십시시오오.. 실실천천하하는는

당당신신은은 아아름름답답고고 용용기기있있는는 사사람람입입니니다다.. 

◆◆ 가가는는 길길 :: 서울 → 양평 → 홍천(44국도) →철정검문소 →

수련원(451지방도로) 

◆◆ 교교 통통 편편::

〔〔승승용용차차〕〕서울-88도로-양평-홍천(44국도)-철정검문소에서

우회전(상남,현리방향)-451지방도로(7㎞정도가면 좌측에

금강선원 참선수련원 팻말 보임)

〔〔버버 스스〕〕

1) 동서울터미널 또는 상봉터미널에서 홍천行 버스

2) 홍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상대리行표 구입

-1번홈에서 내촌 혹은 현리行 버스 승차

-화상대리 학교 앞 하차

전 화 : 033)433-5845
입방비 : 일만오천원(1일)


